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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자

저작자

저작물을 창작한 자

≠저작물

• 저작자 자신의
능력과 노력으로

• 창작성

저작권: 저작작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

1) 저작인격권: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

2) 저작재산권 :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(상속양도가능)



저작권자

저작자

저작물을 창작한 자

저작권(저작재산권)을 인정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

저작권: 저작작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

1) 저작인격권: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

2) 저작재산권 :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(상속양도가능)

≠저작물

• 저작자 자신의
능력과 노력으로

• 창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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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마이뉴스







위조, 변조, 부당한 저자 표기와 같은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내용

타인 표절

자기표절 + 중복게재

표절 (타인 + 자기), 저작권의 침해

표절: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



B+A: 협의의 표절 A+C: 저작권 침해

A+B+C: 광의의 표절



B+A: 협의의 표절 A+C: 저작권 침해

A+B+C: 광의의 표절



B+A: 협의의 표절 A+C: 저작권 침해

A+B+C: 광의의 표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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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) 



연구자가 논문을 쓰면 일단 연구자 자신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. 그러나 논문

을 발표하기 위해 학회에 원고를 투고하면 저작권 중 일부가 학회에 양도된다. 

연구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 “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”는 계약서

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

‘성명표시권’(연구자가 논문에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)와 ‘동일성유지권’(논문

의 제목과 내용을 타인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할 권리) 등은 계속 연구자

가 보유하며, ‘복제권’, ‘배포권’, ‘출판권’ 등은 학회가 보유한다. 



Q) 



• 영국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도 컴퓨터가 창작한 연극, 음악 미술작품등의 저작권을 인정

했지만 저작 인격권은 아직 부여하지 않음



Q) 



연구자는 C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, 저작권의 일부를 C학회에 양도한 것

이다. 따라서 그 논문은 C학회의 재산이 되며, C학회는 보유한 논문 자산들

을 독자들에게(대개 논문검색 전문 사이트를 통해)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경

제적 이익을 얻는다. 따라서 만약 연구자가 자신이 쓴 논문이라도 그것과 동

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 학회에서 발표하고자 하거나, 단행본으로 출판

하고자 할 경우에는, 원래 논문을 발표한학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만

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학회가 보유한 저작권을

침해하고, 그 논문을 이용하여 학회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는

결과를 발생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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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, 상

표,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권

리 등이며 이들은 등록한 경우

에만 보호받는다



“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아름다운 상생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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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



Attribution, 혹은 BY라고 한다.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, 저작물을 만
든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다. 퍼블릭 도메인 등을 제외한 모든 크리에
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를 기본으로 한다.

‘저작자표시(BY)’



Non-Commercial, 혹은 NC라고 한다.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
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이는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주된 목
적으로 하는 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.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실질
재화를 획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에 올려 사이버머니를
취득하는 행위도 포함한다.

‘비영리 (NC)’



No Derivative Works, 혹은 ND라고 한다. 이 조건이 있으면 해당 저
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.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은 물
론 단순 편집 저작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. 즉 Ctrl CV만 허용한
다는 것.

‘변경금지 (ND)’



Share-alike, 혹은 SA라고 한다.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으나, 
반드시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배포해야 함을 의미한다. 개작 후 이 조
건을 떼거나 변경금지로 대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, 원 저작
자와 이후에 거쳐간 저작자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.

‘동일조건변경허락 (SA)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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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age.google.com  도구  사용권한 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

이미지확인

















임상시험 연구 진행 시 연구자료를 공유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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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yoda.yale.edu/
https://www.cms.gov/Research-Statistics-Data-and-Systems/Files-for-Orde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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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슬기로운 논문생활”



저작권과 자료공유


